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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위원장 최장복)과 KT가 주도하는‘사회적 책임실천을 위한 기업간 노사협의체’UCC(Union Corporate Committee)는 6월 24일(금), 베트남 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글로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11년에 처음 결성되어 현재는 22개 노사가 참여하고 있는 UCC의 글로벌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최장복 위원장과 UCC는 이날, 베트남 장애인올림픽위원회 산하 베트남장애인태권도협회에 휠체어와 경기용품 등을 전달하며 베트남의 열악한 운동환경 개선과 태권도 보급의 확대를 독려했다.��최장복 위원장과 봉사단은 이어 26일(일)에는 호아방(Hoa Vang) 고엽제피해아동 및 취약 계층센터에 방문, KT IT 교실 건축 봉사를 진행했다. ��사회취약계층 아동과 고엽제 후유장애 아동들을 위해 2006년 개교한 호아방(Hoa Vang)센터에는 약 8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KT는 IT 교육환경을 구축해 피해아동의 자립과 교육을 돕고자 이곳 아동센터 내 단층 IT교실을 신축하고 데스크탑, 컴퓨터 책걸상, 프린터기 등을 증정했다.  ��페인트 칠 등 건물 외벽 마무리 공사를 마친 후에는 센터아동들을 위한 선물증정 및 점심 배식과 함께 아이들과 놀이를 매개로 교육 및 정서교감을 통해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등 민간외교에도 앞장섰다. ��27일(월)에는 다낭 시 소재 Hope Village 고아원에 방문, 아이들 전원과 UCC 봉사단원을 이어주는 1대1 후원을 맺고 교육비, 숙박비, 의류비 등을 전액 지원했다. ��Hope Village 고아원은 다낭의 소외된 여성과 아동을 위해 1993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약 700여 명의 아이들을 지역사회로 배출하여 안정된 삶의 정착을 돕고 있다. ��한편 KT노동조합은 지난 24일 10시, 봉사활동에 앞서 먼저 베트남정보통신노동조합인 VNUICW (Vietnam National Un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ers)을 예방하여 향후 양 노동조합간 보다 폭 넓고 긴밀한 상호연대 사업에 대한 공동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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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베트남 글로벌 봉사 재개�고엽제 피해아동 위한 KT IT교실 건립 및 장애인 위한 나눔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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